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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5월 3주차

■ 연구원 소식

○ 오항녕 회원 도서 발간

: 『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』, 『조선의 

힘』, 『밀양 인디언, 역사가 말할 때』, 

『기록한다는 것』,『한국사관제도성립사』, 

『조선초기 성리학과 역사학』 등을 저술

한 우리 연구원 오항녕회원(전주대학교 

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)이 또 한권의 

책을 출판하셨습니다. 기축옥사의 중심

에 있던 인물 송강 정철! 그리고 징비록

으로 잘 알려진 서애 유성룡! 이 두 인

물을 둘러싼 기축옥사 담당 위관 논쟁! 

둘중 누가 당시 위관이었는가를 추적하

는 과정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

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
○ 연구원 부설연구소(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) 개소식 안내

 :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부설연구소(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)의 개소식이 

다음달 6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. 일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

 - 일시 : 2015. 06. 06(토) 16시

 - 장소 : 글로컬 아카데미(서울 대림동 살레지오 수도원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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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

[ 2015년 ]

○ 05월 18일 : 주간회의

○ 05월 19일 : 중앙공무원 연수원 답사팀 방문

○ 05월 20일 : 도서 DB기반 구축

○ 05월 21일 : 도서 DB기반 구축

○ 05월 22일 : 도서 DB기반 구축

■ 역사속의 오늘
○ 다만 詩로라도... 五 月 光 州...

그 날 (정민경)

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

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블더라고. 난 뉘요 혔더니, 고 어린 놈이 같

이 좀 갑시다 허잖어. 가잔께 갔재.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. 그랴서 

멈췄재.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.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

어른한티 말을 놓는거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. 근디 눈물 반 콧물 

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.

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. 아따 지금 생각혀도......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. 그때 

나가 떤건지 나 옷자락 붙든 고놈이 떤건지 암튼 겁나 떨려불데.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

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떨어져브냐. 총구녕이 날 쿡 찔러. 무슨 관계요? 하는

디 말이 안나와.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

랑께.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.

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,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쟤.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

라고.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 있데. 어린놈

이.....

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, 라디오도 안틀었시야.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

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.

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......

(위 글은 2007년 5.18민중항쟁기념 제 3회 서울 청소년 백일장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

당시 경기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정민경씨의 시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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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살 2 (김남주)

오월 어느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날 밤이었다 

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

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

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

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

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

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날 낮이었다 

낮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

낮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

낮 12시 나는 보았다 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

낮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

아 얼마나 무서운 낮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낮 12시였던가 

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날 밤이었다 

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심장이었다 

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

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

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

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

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

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 낮이었다 

낮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

낮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

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 버렸다 

낮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 버렸다 

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리 처참하지는 않았으리 

아 악마의 음모도 이리 치밀하지는 않았으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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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헌법기관을 겁박한 공수부대 - 1964. 5. 21

: 민정 이양 이후 박정희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졸속적인 한일회담이 추진되던 

1964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한일굴욕외교반대 학생총연합회 주최의 

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.

‘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’ 라는 시위에서 “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죽었다. 죽

어서 썩어가고 있었다. 넋 없는 시체여.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...” 로 시작

하는 그 유명한 김지하의 조시가 낭독되었고 경찰은 180여명의 시민과 학생에게 체포, 

구속영장을 신청한다. 그런데 당일 영장 담당 양헌 판사는 대다수 피의자에 대한 소명이 

부족하다는 법상식에 근거 영장을 기각한다. “돌을 던지지 않았다.” 고 주장하는 사람에

게 “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 보라.” 고 을렀던 조서 앞에서 당연한 결과였다. 

사단은 다음날 새벽 터졌다. 서울 서소문 법원 청사에 군용구급차 한 대가 들이닥쳤다. 

권총과 소총, 수류탄으로 무장한 13명의 공수부대원들이었다. 

그들은 법원 수위에게 당직 판사를 내놓으라고 을렀고 퇴근한 것을 알게 되자 동소문동 

돈암초등학교 옆에 있던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.

 “데모학생들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이냐” 고 다그치며 영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

다. 양헌 판사가 “자연인으로서는 한 개인이지만 영장에 서명할 때는 엄연한 헌법기관” 

이라며 영장발부를 거부하자 급기야 수류탄을 꺼내들고 “우린 돌아가도 죽으니 여기서 

자폭하겠다” 는 협박까지 자행하였다. 황해도 해주태생으로 해주중학교 졸업 후 18세에 

월남하여 경기도청 주사로 근무하다 독학으로 고시에 합격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던 그에

게 “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임을 강요하며 영장에 서명하라고 겁박한 이들은 분명 대한민

국 공수부대원들이었다. 

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에게 대통령 박정희가 “그런 법관을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다

는 말을 수차례 했다” 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다고 이야기했다. (1991. 5. 24 동아일보 인

터뷰 중) 

정권은 그를 공언한대로 가만히 두지 않았고 결국 1973년 재임용탈락으로 판사직에서 

물러났다. 지극히 상식적인 법 판단에 대한 겁박.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의 또 다른 장이

었다. 


